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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비엔날레, 올해의 전시 전략은?
제10회 미디어시티서울비엔날레 9. 6~11. 18 / 제12회 
광주비엔날레 9. 7~11. 11 / 제11회 부산비엔날레 9. 8~11. 11

니나 샤넬 애브니 <Penny Dreadful> 캔버스에 아크릴릭, 스프레이 페인트 213×304cm 2017_2018광주비엔날레 출품작

서울 광주 부산 등 국내 3대 비엔날레가 잇따라 
올해의 전시 전략을 공개했다. 우선 제10회를 맞은 
미디어시티서울비엔날레는 기존의 1인 감독 기획 체제에서 
벗어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결성된 6인의 
콜렉티브가 이끈다.  콜렉티브는 최효준(서울시립미술관 
관장), 김남수(무용평론가), 김장언(독립큐레이터), 
임경용(더북소사이어티 대표), 장다울(그린피스 
기후에너지팀장), 홍기빈(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으로 
구성됐다. 현대미술 전시로만 국한되는 기존 비엔날레 형식을 
탈피하고 보다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기 위한 전략. 올해는 ‘좋은 
삶(Eu Zen)’을 주제로 9월 6일부터 11월 18일까지 74일간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에서 열린다. 소박하고 막연하지만 
인간 삶의 최고 준거점 역할을 한 개념인 ‘좋은 삶’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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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시대의 ‘좋은 삶’은 무엇이며 그곳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지 탐구한다. 1차 참여 리스트는 12개국의 61명(팀)으로 
구민자 믹스라이스 양아치 등의 작가와 프로젝트팀 신도시 
미팅룸 000간, 저술가 윤원화, 미셸 보웬스, 요하이 벤클러 등이 
참여한다.

제12회 광주비엔날레 역시 다수 큐레이터제를 도입했다. 
9월 7일부터 11월 11일까지 66일간 총 11명의 큐레이터가 
광주비엔날레 전시관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총 7개의 
전시를 연다. 클라라 킴(테이트모던 국제미술 수석큐레이터), 
크리스틴 Y. 김(LA카운티미술관 큐레이터), 리타 곤잘레스(LA-
카운티미술관 큐레이터), 그리티야 가위웡(장콕 짐톤슨아트센터 
예술감독), 정연심(홍익대 부교수), 이완 쿤(홍콩대 부교수), 
데이비드 테(싱가포르대 부교수), 김만석(독립큐레이터), 
김성우(아마도예술공간 책임큐레이터), 백종옥(독립큐레이터), 
문범강(미국 조지타운대학 교수) 참여. 전시주제 ‘상상된 
경계들’은 베네딕트 앤더슨이 민족주의를 주제로 저술한 《상상의 
공동체》에서 차용했다. 세계화 이후 민족적 경계가 재편되고 있는 
오늘날, 정치 경제 세대 간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계’를 다각적인 
시선으로 조망한다. 특히 북한미술 권위자 문범강이 조선화, 
집체화를 대상으로 선보일 북한미술전은 최근 종전을 선언한 
한반도 정세에 맞춰 의미 있는 섹션이 될 전망이다. 아피찻퐁 
위라세타쿤, 카데르 아티아, 호 추 니엔 등 40개국 153명 작가가 
출품하며 남미, 중동 등의 제3세계권 작가와 한국작가 참여가 
확대된 점이 주요 특징이다.

밍웡 <Tales from the Bamboo Spaceship> 비디오 2016~_2018부산비엔날레 출품작

올해로 11회를 맞은 부산비엔날레는 9월 8일부터 11월 
11일까지 65일간 부산현대미술관과 과거 한국은행 부산본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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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다. 역대 부산비엔날레는 부산시립미술관을 일정 기간 
대관하는 형태로 열어왔지만, 오는 6월 부산현대미술관이 
비엔날레 전용관으로 개관을 앞두고 있다. 전시감독 크리스티나 
리쿠페로(독립큐레이터)와 큐레이터 외르그 하이저(베를린 
예술대학 교수)는 ‘비록 떨어져 있어도’를 주제로 내세웠다. 전쟁 
식민지 분단 등의 영토적, 이념적 분리가 유발하는 정신적 고통과 
트라우마가 작품에 재현되는 양상을 살핀다. 1차 작가 리스트는 
임민욱, 마우리시오 지아스 & 발터 리드베그, 헨리케 나우만 등 
7명(팀). 이후 70여 명의 작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지난 4월 
1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시감독은 “최근 국제비엔날레는 
참여작가를 대폭 줄이면서 규모의 외형적 확장을 지양하는 
추세다. 올해 부산비엔날레 역시 무조건적인 몸집 부풀리기보다는 
응집도를 높여 명확한 주제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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